
1.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

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

합니까?   
Nehemiah did not lose heart because he had realistic expectations about ups 

and downs in serving God. What kind of mindset do you need to start over in 

anticipation of God's work that has not yet been completed?  

 

 

 

2.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영적 공동체가 세속화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세속화의 

함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When God's people are immersed in the values of the world, the spiritual 

community would be secularized. What is the best way to avoid the pitfalls of 

secularization that fear people more than God and value money more than 

God?  

 

 

 

3. 느헤미야 13장은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헤미야 14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다시 세움의 소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Nehemiah 13 concludes with an open ending. God wants us to continue the 

story of Nehemiah chapter 14 and fulfill the call to rebuild. What and how 

should you practice building a community of faith that is set apart from the 

world?  

새해를 이렇게 승리합시다 
A Winning Strategy for the New Year 

(느헤미야 Nehemiah 13:1-11, 28-31) 

 

 

 

1.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좌절되지 마세요. 
     Have realistic expectations so as not to despair. 

 

 

 

 

 

2. 세상의 가치관을 역류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Stay awake to go against the world's values. 

 

 

 

 

 

3. 다시 세움의 부름을 책임져야 합니다. 
     Answer the call to rebuild. 

 


